
법인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대표이사 모친의 주소지에서
교부송달한 경우의 효력

1. 개요1

청구법인이 2022. 1. 31. 폐업하자 처분청은 세무조사 결과 청구법인이 신고 누락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면서 납세고지서를 2025. 8. 13.

서울시 도봉구(“쟁점송달장소”)에서 대표이사 A의 모친에게 교부송달하였습니다. 그런데 A는 2025. 7. 14. 주민등록을 쟁점송달장소에

서 서울시 강남구로 전입했고 2025. 8. 13.까지는 전입이 완료되었습니다.

 

2. 결정의 요지

세법상의 서류는 “명의인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해야 합니다. 심판원은 송달 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A의 주소지로

쟁점고지서를 적법하게 송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과세처분은 당연무효라는 것입니다. 

 

3. 시사점

국세기본법상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장소적 요건(송달할 장소)과 인적 요건(송달받아야 할 자)을 갖추어야 하며, 장소적 요건

으로 명의인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로 송달해야 합니다. 교부송달은 꼭 명의인에게 직접 줄 것 없이 종업원이나 동거인에게 송달

하거나(보충송달) 그런 사람이 송달을 거부하면 서류를 그 장소에 두고 올 수도 있지만(유치송달), 아무튼 명의인의 주소, 거소, 영업소, 사

무소로 가서 거기에 있는 명의인 본인, 종업원 또는 동거인을 만나야 합니다. 송달할 장소가 아니라면 명의인의 가족에게 교부하였다 하더

라도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1 조심 2026서1110, 2026. 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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